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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원의 '배경'.

[아시아투데이=전혜원 기자]주어진 공간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새롭게 바꾸는 설치작업

으로 유명한 박기원(45)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그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누가 미술관을 두려워하랴' 전을 다음달 30일까지

본관 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박기원에게 작품은 공간 그 자체다. 그는 이번에 2000㎡라는 넓은 미술관 공간을 단 세 점의 작

품 즉 '배경' '희미한' '에어월'로만 가득 채웠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이 강했던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의 2전시실은 관람객이 편안하게 쉬

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공간으로 바뀌었다. 

전시 제목은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연극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에서 차용한 것으

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 이번 전시에서 박기원은 비닐 시트지에 드로잉한 것으로 중앙홀 내벽을 감싸, 관람객이 작

품 일부로 들어가 공간을 인지하도록 작업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박기원 설치미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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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현대 무용수가 작품의 설치과정과 전시 준비과정 등을 다양한 몸동작으로 보여주

는 행사가 마련되며 15일과 24일, 5월 22일에는 오카리나와 하프, 아카펠라 공연이 펼쳐질 예정

이다. 관람료는 3000원.


